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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“썸남이랑 ‘19금 영화’ 같이 보면 연인 될 확률 높다”

아직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‘썸’타는 시기 결정적

인‘한 방’으로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면 주

목하자. 최근 온라인 미디어 러브 왓 매터스는 연인 간 

진한 스킨십이 등장하는 일명‘19금 영화’를 함께 본 

남·녀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.

해당 보도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교

의 구릿 바움 교수가 학술지‘성 연구 논문(The Journal 

of Sex Research)’에 실은 내용을 토대로 했다. 당시 구

릿 바움 교수는‘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남·여에게 어

떤 영향을 미치는가?’를 주제로 설문조사 및 연구를 진

행했다.

그 결과 성적으로 자극적인 영화를 같이 감상한 남·여

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

로 나타났다. 이들은 대개 영화를 본 뒤 자기도 모르게 

훨씬 더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을 

보였다고. 성적인 자극을 받은 뒤에는 곁에 있는 이성과 

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.

그런 맥락에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성적 자극을 줄 

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두 사람 사이 호감을 높여줄 

수 있다. 연인 간 스킨십에 대한 내용을 대화 주제로 고

르거나, 운동하는 방법 등이 그런 것이다.

오늘 당장‘1일’이 되고 싶은 썸남 혹은 썸녀가 있다

면 은근히 야한(?) 영화를 함께 보는 건 어떨까? 분명히 

두 사람 사이 감정을 끌어올려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

이다.

■ ‘질투 많은’ 남자가 한 여자와 오래 만난다

많은 남자들이 질투하면

서도 여자친구에게 솔직히 

표현하지 못하고‘쿨한 척’

을 하곤 한다.‘혹시나 옹졸

해 보이지는 않을까?’,‘집

착하는 것처럼 보여 여자친

구가 떠나버리진 않을까?’

하는 걱정 때문이다.

하지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쿨한 척하는 남자보다 솔

직하게 질투를 표현하는 남자들이 연인과 더 오래간다

고 한다. 진화심리학자이자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심리

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질투는 잠재적 위

협으로부터 자신의 짝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본능적인 

전술이다. 연인을 빼앗길 것 같은 징조가 느껴지면 방

어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다.

질투가 나는 상황에서 적당히 질투를 표현하면 연인

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지만, 이를 표현하지 않고 꾹 참으

면 연인을 빼앗길 수도 있다.

또한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유진 메세

스의 연구에 따르면 질투 점수가 낮은 커플은 7년 후 대

부분 헤어졌지만,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질투가 심한 커

플은 대부분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. 

단, 심리학자들은 무작정 질투를 하기보다는 질투가 

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

조언했다.

앞으로 질투가 난다면 숨기지 말고 여자친구에게 솔직

히 표현하도록 하자. 질투가 당신과 여자친구의 사랑을 

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.

연애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두 가지


